
가지산(迦智山) 석남사(石南寺)는 비구니 스님들
의 참선도량입니다. 조계종 비구니 종립특별선원이
설치된 중요한 도량입니다. 가지산 동쪽 기슭에 자
리한 이 도량이 처음 열린 것은 서기 824년(신라 헌
덕왕 16년) 도의(道義) 국사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도의 국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초조(初祖)입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가 달마 대사라면 우리나라는 도의
국사인 것입니다. 520년경 중국으로 들어 온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무공덕’의 법문을 한 뒤 소
림굴에 들어가 9년 간 면벽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
다. 시절인연을 기다렸던 것인데, 마침내 혜가를 만
났고 승찬, 도신, 홍인, 혜능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형
성했습니다. 
그 달마의 선맥이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이 도의

국사에 의해서였습니다. 784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서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4)의 법을 계승하여
821년에 귀국했습니다. 6조 혜능으로부터 남악회양,
마조도일을 거쳐 서당지장에 이른 달마의 법이 37년
동안 입당구법(入堂求法) 한 도의 국사에 의해 처음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전해지는 대로라면 석남사의 초창은 도의 국사가

귀국한 한 뒤 3년 후에 이뤄진 셈입니다. 이 대목에
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선불교는 매우 생소한 새로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의 국사는 선종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고 설
악산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했습니다. 달마의 소림굴
9년 면벽과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도의 국사를 한국
의 달마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석남사의 초창에 대해서는 도의 국사가

직접 절터를 잡고 도량을 열었다는 설과 그의 제자
진공(眞空, 855~937)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록이 전하지 않으니 추정이 전
부이지만, 석남사와 도의국사의 인연이 천년의 세월
을 넘어 면면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의 국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대륙에서 구법수행

을 하고 돌아온 선사들이 잇따라 선수행 도량을 열
게 되어 구산선문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도량은 실상산문 실상사이지만, 선불교의 법을 가
장 먼저 들여 온 것은 도의 국사에 의한 것이므로 구
산선문의 원조는 도의 국사입니다. 도의 국사의 제자
는 염거(곫居, ?~844) 화상이고 그의 제자인 체징(體
澄, 804~880)이 장흥 보림사를 창건해 도의 국사를
조사로 모시는 산문이 형성됩니다. 이를 가지산문이
라고 합니다. 구산선문의 종갓집인 셈입니다. 
가지산문의 가지산이 바로 석남사가 위치한 바로

이 가지산입니다. 그러므로 초창도량은 장흥 보림사
이고 선문의 명칭은 가지산문입니다. 가지산과 도의
국사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드러난 자료
는 없습니다. 고려초기의 원응(圓應, 1052~1144) 국
사가 만년에 가지산 인근의 운문사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가지산문의 중심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옮겨 온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 국사의 행
장은 운문사 기행에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산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아침, 허연
입김을 토해내며 석남사 경내에 들어섭니다. 대웅전
을 참배하고‘울주 석남사 승탑’이란 팻말의 꼬부라
진 화살표를 따라 청화당 뒤 석축위에 모셔진‘석남
사부도’앞에 섭니다. 보물 제369호인 이 부도는 도
의 국사의 부도라고 전합니다. 설악산 진전사에서
만난 도의국사 부도가 그렇듯 사료에 의한 확증은
없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이 부도는 높이가 353Cm인데, 학계

에서는 통일신라말기나 고려 초기에 조성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각형의 2중 기단 위에 상 중 하대
가 놓였습니다. 예리한 각을 피해 둥글게 다듬어 진
하대석에는 뭉글뭉글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로 놓인 중대석과 상대석도 연잎 문양을 차분하게
넣었고 탑신에는 문비와 사천왕상이 아주 차분하게
돋을새김 되어 있습니다. 옥개석은 기왓골이 고르고
처마의 치솟음도 차분합니다. 일부 모서리가 깨져
나간 것이 안타깝지만 보주들이 온전히 잘 얹어져
있어 전체적인 균형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찬 겨울바람에 댓잎 서걱대는 소리가 하염없는데

절에서는 사시예불이 시작되는지 목탁소리가 맑게
들립니다. 이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보
다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승도(僧徒)들의 수행을 지
켜보았을 천년 세월의 깊이에 더 침잠되고 싶어집니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부도를 바라
보고, 이 부도를 스치고 지나갔을 바람과 구름의 시
간들을 생각해 보는 상념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석남사 조사전은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데 안이

말끔합니다. 가운데 도의 국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
고 좌우로 석남사를 거쳐 간 고승들의 진영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11분의 조사들이 조사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석남사는 매년 5월에 선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쇄락했던 석남사를 오늘의 거찰로 가꾼 스님은 근
현대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큰 별이었던 인홍(仁弘,
1908~1997) 스님이었습니다. ‘가지산 호랑이’로 통
했던 스님은‘가야산 호랑이’성철 스님의 법문을
즐겨들었고, 1951년에 창원 성주사에서 봉암사 결사
에 견줄 결사를 맺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석남사 주지로 부임하
여 20여 년 동안 대웅전, 극락전을 비롯한 많은 당우
를 지었고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홍 스님의 덕화는 소임을 충실히 한 사

판(事判)이 아니라 부단한 정진으로 일관된 수행의
면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인홍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석남사 경내로 접어드

는 청운교 오른쪽 양지바른 언덕에 있습니다. 정갈
한 자리에 단아하게 서 있는 부도와 탑비는 마치 고
운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좌선에 든 스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입적 2년 후에 조성한 부도는 연한
자줏빛이 감도는 화강암입니다. 팔각의 기단위에 앙
련의 하대석과 낮은 중대석 그리고 복련의 상대석이

부도의 하부중심을 견고하게 잡고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집결체인 듯 둥그런 몸돌에는‘인홍

선사적조탑’이라 음각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옥개석은 끝이 사뿐하게 들
려져 무게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어
얹어진 보주들은 간소하지만 기품이 있습니다. 
탑비는 목주름이 두드러진 귀부와 오석으로 다듬

어진 몸돌 그리고 장엄한 운룡문의 이수로 이루어졌
습니다. 비문은 석정 스님의 글입니다. 한글과 한자
를 혼용한 비문은 인홍 스님의 일대기를 매우 담담
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부도와 탑비 그리고 비문이 전해주는 단아함과 담

담함의 이미지. 인홍 스님의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
다. 탑비의 비문과 작가 박원자씨가 지은 인홍 스님
의 일대기 <길 찾아 길 떠나다>(김영사, 2007)에는
가지산 호랑이의 생애와 수행 면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조 선사의 증법손인 도의 국사가 신라 선종의
가지산문을 열었는데 일천년이 지난 후에 인홍니가
가지산 석남사에서 다시 선문을 꽃피우니 수십 년의
결재 동안 2천여 명의 운수납자가 이 회상에서 정진
하였고 333여 명의 은제자를 길러내니 석존 재세 시
대애도 비구니의 화현이로다.”

<길 찾아 길 떠나다>의 출간에 즈음한 당시 조계
종 종정 법전(法傳) 스님의 법어입니다. 실로 부처님
재세시의 대애도 비구니와 한국 선종의 초조 도의
국사와 석남사 중창주 인홍 스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리의 당체로 일체화 되고 있음을 종정이 증
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7년 음력 4월 14일 세

수 90세 법랍 56년의 일기를 마치며 부른 인홍 스님
의 열반송은 이렇습니다.

삼세불조(三世佛祖) 가신 길을 나도 가야지.
구순생애(九旬生涯) 사바의 길, 몽환(夢幻) 아님

없도다.
일엽편주(一곸片舟)처럼 두둥실 떠나가는 곳
공중(空中)에 둥근 달 뿐이네.

다시 청운교를 건너 이제 속세로 향한 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를 지나 탱자나무 울
타리를 뒤로할 무렵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부도밭
이 보입니다. 4기의 부도가 앞에 표지석을 세워 놓고
서있습니다. 맨 앞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고
나머지 셋은 석종입니다.
팔각원당형 부도 앞의 표지석에는‘선교양종지봉

당거기대사탑’이라고 음각 되어 있고 그 옆의 석종
은 표지석이 없는데 몸돌에‘소암당세위대사’라 새
겨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함월당덕휘대선사탑’

‘재월당화백대선사지탑’이 서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선사들이 어느 시대를 어떻게 살다 갔는지 전하는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비질한 흔적이 또렷한 부도밭에서 행장을 잃어버

린 옛 스님들의 유적을 더듬
는 일은 쓸쓸합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의 한 낮, 고요한 부
도밭은 시간도 공간도 다 잃
어버리고 두둥실 일엽편주로
떠 흐르는 듯합니다.

구산선문 종갓집 법통 한 줄기 바람이 전해주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석남사4부도중사료에의한확증은없지만도의국사부도로알려져있다. 침잠된4부도는수많은승도의수행을지켜보았음을짐작케한다.

도의국사진영

도의국사창건, 부도주인도의추정

조사전에선사11분모시고매년재올려

인홍스님20년불사로특별선원설치

단아한부도와탑비수행이미지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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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실천하는사찰과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알차고자랑스런부처님을감동시키는종단을만들고자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국제 선 불교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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